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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inghouse와 계약과 후속 JV 설립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발생 

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한미 원전 협력은 불가피.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예상 

 한수원은 Terrapower, Oklo, X-Energy 등 SMR 개발사와 지분투자, 사업협력 중 

 우라늄 농축이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목 

 경주 APEC 등 이벤트마다 변동성 확대 예상. 장기적으로 지속 Overweight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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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도 못한 계약서보다는 산업의 판을 보자 

지난 8월은 원전 산업에 있어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다. 한수원-Westinghouse 간 

계약과 후속 JV 설립에 대한 여러가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

시에 생겼다. 원전 산업은 공공 주도 사업으로서, 수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전

체를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국은 원전을 급격

히 확대하는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JV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

이 될 수 있겠으나, 어떤 식으로든 한수원의 미국 진출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26년 상반기까지 협력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경

주 APEC 등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겠으나, 장기적

인 Buy & Hold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수원이 미국 SMR 사업에 적극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정부 간 협력과는 별개로 민간에서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은 X-Energy, AWS, Fermi 

America와 협력하여 SMR 및 대형원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과 북

미 SMR 개발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주목한다. Terrapower, Oklo, X-Energy, Oklo와 

지분 투자 및 사업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들이 본격적인 사업 개발에 나설 시 

EPC 등 수주를 기대한다.  

 

우라늄 농축, 또 하나의 원전 밸류체인으로 부각될까? 

우라늄 농축은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포스코인

터내셔널이 Centrus Energy와 함께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단순 수입 뿐만 아니라 재처리, 

수출 등 다양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협정 개정 시 포스코인터내셔

널 등 우라늄 농축 밸류체인이 또 다른 원전 투자처로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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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협력,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자 

지난 8월은 원전 산업에 있어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다. 8월 중순에는 

Westinghouse-한수원 간의 계약 내용이 도마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불안감을 

키웠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Westinghouse-한수원 간의 JV 설립 논의, 한미 원

자력 협정 개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두 가지 협력이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실무적인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인 논의 사항으로, APR1400(한수원), AP1000(Westinghouse) 두 가지 노형 중 

어떤 것을, 얼마나 쓰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Westinghouse와의 합의 관련 뉴스 플로우 (2025년) 

시기 언론사/기사 제목 내용 

1월 17일 한국경제/'웨스팅하우스와 뭘 주고 받았나 
…'파이'는 줄지만 세계시장 확보' 

 유럽에선 웨스팅하우스의 주도권을 인정. 중동 등 신흥국 시장에선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 식의 ‘지역 안배’가 이뤄지고, 일정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 

3월 31일 매일경제/'‘퍼주기 논란’ 불거진 K원전 
...체코 원전 수주 절반의 성공?' 

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5000만달러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달러의 일감 보장을 약속 

8월 18일 서울경제/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 
…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 

 SMR도 WEC 측의 사전 검증 필요 +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 

8월 19일 TV조선/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진상 조사 지시 

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섬 

8월 19일 서울경제/원전 1기당 4억弗 

…'백지수표'도 썼다 
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8월 19일 한국일보/한수원, '북미·유럽·일본·영국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 기회 포기했다 

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 

8월 20일 한국일보/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합작 회사 만들러 미국 간다 

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들이 웨스팅하우스 측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23일 방미 

 미국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는 JV 설립에 서명하기 위함 

8월 21일 조선일보/정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설립 서명할 단계 아냐” 

 정부 관계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 관련 “아직 JV 설립에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 

 이에 더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 덧붙임 

8월 21일 서울신문/“협력 잘되면 불리한 계약 수정” 
…美 K-원전에 러브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올해 초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 

 양측 협력 프로젝트가 2~3개 정도 문제없이 이뤄지면 ‘50년 기술료 지불’ 등 가혹한 조건을 
전면 수정 가능 

8월 22일 동아일보/한수원-웨스팅하우스 면담 무산 
…합작투자 이견 못 좁힌듯 

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추진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측 면담이 잠정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일정 내 면담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양측은 여전히 (JV)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함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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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산업은 공공 주도 사업으로서, 수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히나 한미 원전협력은 국가 간 외교 협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정보를 알기 어렵다. 우리는 계약서 전체를 본 것도 아니며, 몇 개의 계약서가 오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JV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의 협력 논의도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언론에서 접한 일부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 산업 

전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투자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추측’이 

아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4배 이상 원전 용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바이든 정부의 목표도 3배 증설이었는데,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

나 원전 용량을 급격히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 자체는 일관적이다. 또한 우리는 미

국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단 2기의 원전만 착공했으며, 그 2기(Vogtle 3,4호기) 

역시 기존 계획 대비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

을 기반으로 한 추론이다. 그리고 한국 이외에 도와줄 동맹국이 제한적이라는 것

도 합리적 추론이다. 프랑스는 미국 이상으로 원전 공급망이 부족하며, 캐나다는 

Candu가 가진 중수로형으로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APR1400 

노형은 미국 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완료한 유일한 해외 노형이다. 따라서 한수

원, 한전의 미국 시장 진출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Westinghouse JV 실현 시 타겟 시장을 미국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다. 협

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럽 시장에도 JV를 통

해 공동 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1  미국의 연도별 원자력 발전소 착공 추이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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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미국의 원전 발전용량 추이 및 전망 

 

자료: EIA, 백악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Vogtle 3, 4호기 예상 완공 총 비용: 초기 예상 대비 2.5배 증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미국 운영 원전: 제조사별 점유율  그림5  중국 운영 원전: 제조사별 점유율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CGN, SNPTC, CNNC는 중국 기업 
자료: PR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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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한국의 APR1400은 미국 NRC로부터 2018년 표준설계승인(SDA), 2019년 설계인증(DC) 획득 

 

자료: NR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론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불확실하지만 오래 걸리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

표를 세웠다. 대형 원전 인허가(COL)가 3~4년 걸리는 점을 볼 때, 2026~2027

년 중에는 COL을 시작해야 한다. Westinghouse와 미국 정부는 이전에 JV를 포

함한 한미원전협력에 대한 내용을 확정짓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트럼프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만약 Westinghouse가 정권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

해 트럼프 임기 종료 전 프로젝트를 착공하고 싶다면, 2026년 초까지는 한국과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COL에 나서고 싶어할 수 있다. 

 

표2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는 COL(통합인허가) 과정 
 

 표3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18개월 이하로 단축하도록  
노력 중 (5월 행정명령 내용) 

프로젝트(노형) 접수 COL 발급 심사기간 

Vogtle 3&4 (AP1000) 2008-06-11 2012-02-10 3년 7개월  

V.C. Summer 2&3 (AP1000) 2008-08-06 2012-03-30 3년 7개월 

South Texas Project 3&4 (ABWR) 2007-11-29 2016-02-12 8년 2개월  

Fermi 3 (ESBWR) 2008-11-25 2015-05-01 6년 5개월  

North Anna 3 (ESBWR) 2008-01-28 2017-06-02 9년 4개월 

Levy County 1&2 (AP1000) 2008-10-14 2016-10-26 8년  

William States Lee 1&2 (AP1000) 2008-02-29 2016-12-19 8년 9개월  

Turkey Point 6&7 (AP1000) 2009-10-07 2018-04-12 8년 6개월  
 

 

항목 내용 

고정 데드라인  신규 원전 COL 최종결정은 18개월 이하,  
계속운전 심사는 12개월 이하 

 카운트는 첫 규제 단계부터 

 5월 행정명령 이후 18개월 내 최종 규정 확정 

수수료 상한 
(Enforcement) 

 기한 준수 강제를 위해 시간당 수수료 회수 
상한 설정 

DOE·DOD  
시험노형 패스트트랙 

 DOE/DOD가 안전 검증한 노형은 이미 
해결된 위험 

 재심 금지, 새 적용 위험만 심사 

추가 지침·구조개편  NRC 전면 재검토, 조직·인력·규정·운영  
‘도매 개편’ 지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18년 9월 28일, 미국 NRC는 APR1400 설계인증(DA)과 

표준설계인증(SDA) 신청서 심사 완료, 그 결과를 문서화한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FSER)를 KHNP와 KEPCO에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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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협력: 대형, 정부 주도에서 SMR, 민간 주도까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정부 간 협력과는 별개로 민간에서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은 X-Energy, AWS, Fermi 

America와 협력하여 SMR 및 대형원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과 북미 SMR 개발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주목한다. 금번 X-Energy

와의 MOU 이외에도, Terrapower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Oklo와는 2025년 5월 사업 협력을 약속했고, 캐나다 ARC와는 JV 설립을 논

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SMR 개발사들은 높은 시장 가치와 달리, 재무구조와 인력 규모는 기존 에너지 기

업들과 비교하면 스타트업 수준이다. SMR 사업을 연구실 단위에서 수 조원 단위

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EPC 회사들의 금융 조달, 공급망 조달 및 설계, 

시공 능력이 필요하다. 4세대 원전 회사들의 사업 개발이 본격화될 시 한수원의 

EPC 수주도 예상되며, 이는 한수원-Westinghouse JV 이슈와는 별개다. 이들의 

사업 개발은 2026~2027년 본격화된다. 

 

표4  한미정상회담 기간 한-미 기업 MOU 체결 내역 

분야 주요내용 우리측 미국측 

조선 
공동 투자 프로그램 마련 HD현대, 산업은행 Cerberus Capital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협력 삼성중공업 Vigor 

원자력 

SMR의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X-energy, AWS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두산에너빌리티 Fermi 

텍사스 AI 캠퍼스 원전·태양광·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한수원, 삼성물산 Fermi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투자 한수원, 포스코인터내셔널 Centrus 

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대한항공 Boeing 

GE Aerospace 엔진 구매, 정비 위탁 대한항공 GE Aerospace 

LNG 2028년부터 약 10년간 연 330만톤 신규 도입 
가스공사 Trafigura 

가스공사 Total Energies 

핵심광물 20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한수원과 북미 SMR 업체 간의 사업 협력 정리 

대상 업체 발표 날짜 협력 내용 

TerraPower 2023년 4월 
(주)SK/SK이노베이션과 함께 Natrium 노형 실증, 상업화 협력 파트너로 참여 검토, 
글로벌 후속사업 공동개발 

TerraPower 2024년 9월 TerraPower 투자 위해 SK가 만든 SPC에 4천만 달러 투자 조건부 승인 

Oklo 2025년 5월 
표준설계 개발·검증, 라이선싱/프로젝트 초기개발, 제조성·시공성 평가, BOP 
공급망 개발 등 공동 추진. 

X-energy 2025년 8월 
AWS,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미국에서 2039년까지 5 GW+ 신규 원전 배치 목표. 
설계·공급망·시공·투자·운영 전주기 협력 

ARC 2024년 5월 
한수원, ARC, NB Power 3자 협력. 캐나다 뉴브런즈윅 실증을 시작으로 
팀구성·투자·글로벌 배치 협력 추진. 

ARC 2025년 8월 ARC 경영진과 JV 설립 논의 중(조선일보 보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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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한수원은 Terrapower에 지분 투자를 결정  그림8  한수원의 미국 Oklo, 캐나다 ARC 등과 사업 협력 계획 

 

 

 

자료: 조선비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World Nuclear New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우라늄 농축: 또 다른 사업 기회 

우라늄 농축은 한미 원전 협력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포

스코인터내셔널이 Centrus Energy와 함께 미국 우라늄 농축 시설에 공동 투자하

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수원은 현재 농축 우라늄을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수

입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농축 설비를 갖출 수 있다면 경제성 및 에너지 안보가 

개선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 및 미국 및 제3국 공급 등 

사업 확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 개정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2015년 

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제3국 

재이전, 형태·함량 변경 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6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1972년 1974년 2015년 

핵연료 공급 
연구용 원자로 및 상용 원자로 
(고리 1호기)에 필요한  
핵연료(우라늄-235) 12,900kg 공급 

발전시설 용량 5,000MWe를 초과하지  
않는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 

미국의 핵연료 공급지원 노력 규정, 핵연료 
시장 불확실성 발생시 보상금 지급 협의 

공급 방법 수시 계약 고정 계약 동일 

농축 권한 
우라늄-235의 농축은 20% 이내,  
그 이상은 미측 승인 필요 

동일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한미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 

재처리 권한 
양국 공동 결정시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에서 가능 

동일 파이로프로세싱은 미국의 서면합의시 가능 

재처리 사전동의 미국 동의 필요 동일 미국과 협정 체결 국가는 대부분 가능 

수출입 인허가 - - 신속화 규정 

안전 조치 IAEA에 이관 동일 동일 

유효 기간 30년 41년 20년,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가능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Oklo CEO “1971 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사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KHNP)과의 파트너십은 제조 가능성, 시공성, 

공급망 개발 등 핵심 실행 요소를 조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노력을 보완하여 상업화 단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미래의 

발전소를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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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주요국 장기 동의 비교  표8  전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 용량 

구분 일본 유라톰 인도 한국 

협정 체결 1988 1996 2009 2015 

장기동의 범위 농축/재처리 농축/재처리 농축/재처리 
연구개발 
목적 일부 

민감기술 보유 있음 있음 있음 
없음 
(부분적 R&D 
수준) 

협상 기반 
기술 역량  
핵비확산 
신뢰 

동일 
전략적 협력  
NSG  
예외 인정 

제한적 기술  
비확산 신뢰  
구축 중 

미국 신뢰 수준 높음 높음 
정치적  
예외 적용 

제한적 

 

 

국가 운영회사 
설비용량 (톤SWU/년) 

2022 2025 2030 

러시아 Rosatom 27,100 27,100 27,100 

영국·독일 
·네덜란드 

Urenco 17,900 17,900 17,900 

프랑스 Orano 7,500 7,500 7,500 

중국 CNNC 8,900 10,000 17,000 

기타 - 100 400 800 

합계 61,500 62,900 70,300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서울대학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잠재적 핵 

능력 보유 등 군사적인 이슈도 얽혀 있어 개정 여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산업적

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농축 밸류체인 다변화 입장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글

로벌 우라늄 농축 시장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SMR에 필요한 

HALEU 상업 생산은 러시아만 경험을 가지고 있다(Centrus 에너지가 미국 내에

서 초기 생산 추진 중). 

만일 개정이 된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우라늄 농축 밸류체인이 또 다른 원전 

투자처로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주식 시장

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선제 반응할 가능성이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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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지나간 후 더 뚜렷해진 그림, 팀 코리아 Buy & Hold 

8월 정상회담 전후 노이즈는 한미 원전협력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한수원-Westinghouse 간의 JV,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민간 회사 간의 SMR 

사업 개발 등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미 원전 협

력이라는 거대 모멘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주 APEC 정상회담(10월말~11월

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

이다. 이러한 변동성을 노린 단기 매매 전략도 유효하지만, 만약 2026년까지 장기

적인 관점에서 핵심 수혜주를 장기 보유한다면 기대수익률은 더 높다.   

2025년 중 협력과 관련 없이 미국 시장 진출(SMR, 가스터빈 수주 등)이 확대될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적(2025년 중)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옵션이 될 것이며, 한

국전력, 한전기술 등 팀코리아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것은 더 길게 보았을 때 가장 

큰 Upside를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림9  원전 산업 내 중요 이벤트 정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1월 2월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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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이해관계인정법인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